
ㄱ. 극성 공유 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C

와 O 사이의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 역시 B와 F 사이의 극성 공유 결합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ㄴ. 옥텟 규칙이란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 안정화되려는 경향을 말합니

다. 즉, 8개의 원자가 전자로 둘러싸일 때까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

습니다. (가)의 탄소(C)는 4쌍의 공유 전자를 가져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만, (나)의 붕

소(B)는 3쌍의 공유 전자를 가져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ㄷ. (가)와 (나)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가)의 이산화 탄소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의 합이 0이어서 무극성 분자이다. (나) 역시 평면 삼각형 구조로써,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어서 무극성 부자입니다. 



- 주어진 반응식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Ag가 환원되고, Fe가 산화된다.

ㄱ. Ag를 환원 시키는 전자는 Fe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ㄴ. 반응 전 못은 Fe를 포함하고 있지만, 반응 후 못은 Ag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량이 서

로 다르다. 

ㄷ. Ag 이온 2개가 환원될 때, Fe 이온 1개가 산화 되므로, 반응을 하면 할수록, 수용액 속

의 이온의 총 수는 작아진다. 따라서,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이온의 총 수가 더 크다. 

ㄱ. (가)에서 이산화 황이 산소를 잃고 환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

에 일어나기 때문에 황화 수소가 산화 된다.

ㄴ. 환원제란 자신은 산화 되면서 남을 환원 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이산화 황은 (가)에서 

환원 되기 때문에 환원제라고 할 수 없다. (나)에서는 산소를 얻어 산화 되기 때문에 환원

제라고 할 수 있다.

ㄷ. (가)에서 에서 S의 산화수는 +4, 에서 S의 산화수는 -2 이다.

(나)에서 에서 S의 산화수는 +4, 에서 S의 산화수는 +6이다. 따라서, 산화수가 가

장 큰 +6과 가장 작은 -2의 차는 8이다. 



ㄱ. DNA는 인산-당-염기가 1:1:1로 결합되어 있으며, 염기는 당과 결합하는 부분이다.

ㄴ. 구조식을 잘 살펴보고, 빼먹는 것이 없도록 해야한다. (나)의 구조식 내에서 원소 기호

가 표시되지 않은 물질은 탄소(C)이다. (나)에서 3개의 N이 각각 1쌍씩 비공유 전자쌍을 가

지고 있으며, O가 2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 5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ㄷ. 염기에서 서로 수소 결합을 하는 조합은 구아닌-사이토신, 아데닌-티민 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 주어진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다. 따라서, 양이온의 수의 합과 음이온의 수의 합이 항상 

같아야 한다. 먼저, HCl의 부피가 세 반응 모두 같다는 것에 주목하자.

- (가)와 (나)의 액성이 염기성이므로, H는 존재 하지 않고, 따라서 이온 수는 

    을 만족한다. 

- 이때, (가)에서 반응 후 전체 이온의 수를 k개 라고 놓자. 그러면, 가장 많은 이온 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어야 하므로, 


개가 되고, 와  의 수는 각각 


, 


 중 

하나이다. 이때, 의 수를 

라고 놓으면 (가)의 조건은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나)에

서 NaOH의 부피가 2배가 되었으므로, 의 수가 k개가 되어야 한다. 의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된다고 가정할 때,  의 수는 


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온 수의 비율 자료를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에서 의 수는 


,  의 수는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나) 조건까지 만족하게 된다. 

- (다)에서는 NaOH의 부피가 10mL 이므로 의 수가 


개가 되고, 의 수는 


개

가 된다. 반응 전  의 수도 


개 이고,  의 수는 


개 이므로, (다)의 액성은 산성

이다. 반응 후 존재하는 이온은    


개,   


개,   


개 이므로, 이온 수의 비

율은 1 : 1 : 2가 된다. 


